
섬유, 한-미 FTA로 제2도약 기대
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 상승 … 15년간 연평균 4800억원 생산증대

섬유산업이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를 계기로 도약할지 주목되고 있다.

섬유산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사양산업으로 인식됐으나 최근 고부가가치제품에 주

력하면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. 여기에 FTA로 관세 철폐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, 섬유산업 2011년 수출이 159억달러로 예상돼 2001년 161억달러 이후 10년 만에 최

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.

1990년대 국내 섬유산업은 인건비 상승과 중국, 인디아 등 신흥시장의 약진으로 경쟁력이 떨어졌으나 <산업

용 섬유>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음에 따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.

산업용 섬유는 금속, 세라믹 등의 기존 소재를 대체해 자동차, 선박, 전기․전자 등 주력 수출제품에 널리

쓰이면서 최근 섬유 생산기업들이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다.

특히, 최근 한-미 FTA의 발효가 섬유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한국섬유산업연합회(섬산련)는 FTA가 발효되면 섬유분야에서 평균 13.1%(최대 32%)의 관세가 폐지돼 국산

섬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.

화섬스웨터, 남성셔츠, 모직물, 면양말 등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면직물, 티셔츠, 블라우스 등은 5-10년에

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이다.

관세 폐지로 일본, 중국, 인디아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커져 미국 수출이 늘어나고, 인건비가 비싸진 중

국을 대체할 곳을 찾는 미국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.

섬유산업연합회는 “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으로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4800억원의 생

산증대 효과가 있을 것”이라며 “미국과 교역이 증가하면서 국산 섬유류의 브랜드 가치 제고, 미국 통관절차

신속화, 한-미 기술협력 효과가 있을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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